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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군에서는 무형전력 중에서도 정신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 방법 등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
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제도, 교관의 수준 차이, 교육생
의 자질과 태도, 교관과 교육생의 신뢰관계, 교육환경, 
교육여건 등 수많은 영향 요인으로 인해 효과 제고에 한
계를 느끼고 있다.[1]
  이에 교육현장 중심에서 장병 정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정신교육에 교
관의 계급의 높고 낮음이 정신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
향, 교관의 수준과 교육생의 수준(참여의지, 교육중요성 
인식 정도)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을 통해 장병
들의 정신교육 효과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연구방법

  설문대상은 ’17년 4월부터 5월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
되는 반기집중정신교육에 참여하는 부대 장병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 B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
명씩 교육실시전 사전 설문과 교육 종료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A집단은 2차 지휘관인 대령, B집단은 1차 
지휘관인 대위가 교육하였다. 설문지는 안보문제연구소
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보에 대한 여론조사」,

「군 정신전력 측정 평가 방안」,「군에서의 정신교육이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실증적 연구」등 기존에 개발
된 도구를 토대로 사전·사후 설문으로 구분 작성하여 5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Ⅲ. 연구가설 및 검증

1. 연구가설 1 : 정신교육 교관 계급과 교육 참
여자와의 상관관계

 (가) 가설 1-1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교육
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가 높을 것이다. (채택)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높다 36 36 24 24

높다 47 47 43 43
보통 15 15 31 31
낮다 - - - -

매우 낮다 2 2 2 2

 교육 참여 의지 면에서는 ‘높다’ 이상이 A집단은 83%, 
B집단은 67%로 나타나 대령이 관여한 A집단이 17% 높
게 나타나 정신교육 관여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참여자들
이 교육 참여 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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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군에서는 무기체계인 유형전력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전력 또한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정신전력도 전투력의 중요 

요인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급사회인 군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정신전력 교관의 계급과 교육 참여자들의 수준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통해 정신전력 효과를 제고하

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효과도 높을 것이라는 관념적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교육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교육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관의 준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에 대한 참여의지와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교육기간 동안 증가할수록 교육의 효과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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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가율 분석에서는 A집단은 사전설문 75% → 사
후설문 83%로 8% 증가한 반변, B집단은 사전설문 47% 
→ 사후설문 67%로 20%가 증가하여 증가율은 오히려 B
집단이 높았다. 

 (나) 가설 1-2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정신
교육 교육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 높게 나타날 것
이다.(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중요 39 39 45 45

중요 47 47 42 42
보통 12 12 10 10

중요하지 않음 - - 3 3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2 - -

  정신교육의 중요성 면에서는 중요 이상이 A집단은 
86%, B집단은 87%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에 분포하여 
계급이 높을수록 참여자들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더 인
식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2. 연구가설 2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과 교육효과
간의 상관관계

 (가) 가설 2-1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정신
교육 효과도 더 높을 것이다.(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많은 도움 37 37 43 43

도움 42 42 44 44
보통 19 19 11 11

도움되지 않음 - - 2 2
전혀 도움 되지 않음 2 2 - -

  정신교육 효과면에서는 도움 이상이 A집단은 79%, B
집단은 87%으로  B집단이 오히려 8% 높게 나타나 교관
의 계급이 높을수록 교육효과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3. 연구가설 3 : 교육생의 수준과 교육 효과간의 
상관관계

 (가) 가설 3-1 : 교육생들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효과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정신교육 중요성
빈도(명)

정신교육 효과
빈도(명)

정신교육 중요성
빈도(명)

정신교육 효과
빈도(명

매우 높다 39 37 45 43
높다 47 42 42 44
보통 12 19 10 11
낮다 - - 3 2

매우 낮다 2 2 - -

  대령이 교관인 A집단은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높다 이
상이 86% 응답했으나 효과면에서는 도움된다 이상을 
79% 선택한 반면, 대위가 교관인 B집단은 정신교육의 중
요성을 높다 이상이 87%가 응답하고 도움된다도 87%가 
응답해 B집단의 효과가 8%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
요성 인식 빈도에서 A․B집단이 근사한 차이를 보여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전․사후설문의 중요성 증가
율을 비교해 볼 때 중요성 인식의 증가율이 클수록 정신

교육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가설 3-2 : 교육생들의 정신교육 참여 의지가 높을
수록 교육효과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교육참여 의지
빈도(명)

정신교육 효과
빈도(명)

교육참여 의지
빈도(명)

정신교육 효과
빈도(명

매우 높다 36 37 24 43
높다/도움 47 42 43 44

보통 15 19 31 11
낮다 - - - 2

매우 낮다 2 2 2 -

 A집단은 교육 참여 의지가 높다 이상이 83% 응답했으
나 효과면에서는 도움된다 이상을 79%가 선택한 반면, B
집단은 교육참여 의지 높다 이상이 67%가 응답하고 도
움된다도 87%가 응답해 이 가설도 기각되었다. 

4. 연구가설 4 : 교관의 교육준비와 교육 효과간의 
상관관계

 (가) 가설 4-1 :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만족스러울수
록 교육효과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교육준비상태
빈도(명)

정신교육 효과
빈도(명)

교육준비상태
빈도(명)

정신교육 효과
빈도(명

매우 만족 39 37 46 43
만족/도움 46 42 45 44

보통 14 19 9 11
미흡 - - - 2

매우 미흡 1 2 - -

　A집단은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만족 이상이 85% 응
답했으나 효과면에서는 79%가 도움된다 이상을 선택한 
반면, B집단은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만족 이상이 91%
가 응답하고 도움된다도 87%가 응답해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가
설은 채택되었다.

Ⅳ.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교관의 높은 계급이 아니라 교
육준비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중요성 
인식이나 참여의지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느냐
에 따라 교육효과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
째,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장병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
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대상자의 수
준이 낮을수록 단기간의 정신교육을 통해 의지나 중요성 
인식, 임무수행의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반면, 참여 
대상자의 수준이 높으면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러한 요인
을 증가 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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